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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eld of industrial hygiene first began in Korea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Stand-

ards Act in 1953. Since then, the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and improved to maintain and 

promote worker safety and health. In January 2020,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as fully re-

vised, and on January 27, 2022, the Law on Punishment of Major Disasters and Other Matters was 

enacted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and enforcement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s a 

result, workplaces now employ health management practitioners with nursing or industrial hygiene qual-

ifications to continuously manage harmful risk factors and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job environment,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factors that affect health 

management practitioners and to increase job efficiency. Using G-power 3.1.9 software, a model with 

four predictor variables was develop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ree sub-factors of job environment 

and emotional labor on job stress. A sample size of 129 individuals was confirm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30 health management practitioners in order to meet the conditions of the recent legal 

changes mandating the employment of health management practition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among 

the job environment factors, personal environment should be well-cultivated to reduce job stress, and 

that job stress increases with higher levels of emotional labor. Due to recent legal changes, many organ-

izations are staffing the minimum number of personnel to perform health management tasks.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personal environment is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organizational and job-

related support. However, it has been suggested that health management should include not only health 

and hygiene, but also hazardous materials management and accident prevention, requiring a variety of 

professionals. By assembling such teams, it is expected that safety and promotion within the organiza-

tion, as well as organizational support, can become resources for reducing job stress. Regar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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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showing that emotional labor raises stress levels, appropriate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man-

agement should be provided to employees in order to enhance their coping skills for emotional labor 

and minimize job stress. Through this,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health and safety 

culture within organizations and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Keywords: Health Care Worker, Work Environment, Emotional Labor, Job Stress 

 

요약: 본 연구는 보건 관리 종사자의 직무환경 및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직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환경 

세 개의 하위 요인과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4개의 예측 요인이 

포함되는 모형의 Sample 수는 129명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보건 관리 종사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1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보건 관리 종사자들의 경우 

직무환경 중에서도 개인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며, 감정노동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최근 보건 관리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적, 직무적 지원보다도 개인 관련 

환경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 관리는 보건위생뿐 아니라 위험물 관리, 안전사고예방을 포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문 인력들을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팀 구성에 따라 안전성과 증진은 물론, 조직적 지원 역시도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감정노동이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각 직원의 적절한 교육과 인적 자원관리를 제공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게 

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직 내 감정노동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문화 정착이 향상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핵심어: 보건관리 종사자, 직무환경,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1. 서론 

우리나라에 산업보건 분야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53년 「근로기준법」제정부터이 

다. 제도가 도입된 후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 증진을 위하여 산업보건 분야의 제도는 

계속해서 신설 제정되었다. 2020년 1월 16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으 

며,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 처벌 법」)이 

시행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향상 및 사용자 의무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다. 

이에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기업규제완화법」) 또한 2021년 

10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 위험 예방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 관리 

종사자는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담당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많으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 2,876,635개소에 종사하는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job environment,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_focused on health care work-
ers 

Copyright ⓒ 2023 KCTRS  183 

근로자 19,378,565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자가 122,713명이 

발생하였다. 재해자 122,713명 중 사망자 2,080명, 부상 101,182명, 업무상질병 요양자 

19,183명으로 전년도 대비 재해자 수는 13.23% 증가한 상황이다[1]. 이를 위해 보건 관리 

종사자는 안전보건 조직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 관리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업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면[2][3] 보건 관리 종사자의 이직 의도를 낮추고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4]. 직무환경은 종사자 

자신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가치와 직무에 필요한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무환경은 조직 구성원의 경험과 행동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5][6], 또한 개인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직무나 가치에 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며, 더 넓게는 조직적 차원의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소진과 직결되는 요인인데[7],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직무환경이 열악할수록 교사의 심리적 소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직무환경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9]. 한편, 이러한 직무환경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분석된 바 있다[4]. 이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경우 정신건강의 문제나 소진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직무환경 수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 종사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보건 관리 종사자의 경우 해당 조직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상 감정노동 역시 높은 수준인데, 보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10] 감정노동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 관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환경과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집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 증진 방안과 

함께 차별화된 개선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보건관리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유해인자, 작업 방법 및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보건관리자는 2021년 12월 기준 간호사 5,777명, 산업위생 영역 2,389명, 환경 

관리(대기) 산업기사 이상으로 1,185명으로 고용노동부 등록된 보건관리자는 총 

9,466명으로 산업의 구조 변화 속에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담당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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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관리 종사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보편화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 현황이나 업무규정 방향[11], 보건관리자의 

인지도나 평가[12]와 같은 탐색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 이들의 역할이 

보편화되면서, 직무스트레스 소진 등의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연구[13], 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직무 방식의 스마트화[14]를 다룬 연구들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도 보건 관리 종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 관리 종사자들의 직무환경과 정서적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2.2 직무환경 

네이버 국어사전에[15] 의하면 직무란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이라고 하며, 환경이란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생활환경이라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는 물리적, 자연적, 정신적, 인적 환경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배경이라고도 한다.  

직무환경이란 개인 지향적인 가치와 직무의 여건을 포괄하는 개념[16]으로 근무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의미하므로 조직 환경이라고도 한다. 

직무환경은 조직 구성원의 경험과 행동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며[17][18], 조직 특성의 

관점을 내외부적 조건으로 정의한다[19]. 관련 선행연구로는 직무환경이 이직 의도[20], 

직무만족[21]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특히 본 연구와 유사하게 

감정노동자들의 직무환경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4]. 

 

2.2.1 직무 관련 환경 

직무 특성은 다양한 내외부 환경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직무 관련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22]. 어떤 사람에게는 직무를 수행할 마음을 갖게 하며, 어떤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가, 어떻게 하면 직무를 동기유발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흥미나 

동기부여가 되고 직무만족 및 직무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직무 특성인 과업 기능의 다양성 및 완결성 등은 직무스트레스와 직간접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개인의 자아실현과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이다[23]. 

 

2.2.2 개인 관련 환경  

역할이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하는 직책이나 임무이며 조직에서 개인이 직무에 대한 

역할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관련 환경이란 집단이나 조직 내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의 기대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고 이는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24]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조직과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25]. 이처럼 

조직 내에서 개인의 행위 역할은 조직 전체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환경과도 

긴밀한 영향 관계가 있다. 

 

2.2.3 조직 관련 환경 

조직 분위기는 조직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기대나 신념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독특하게 형성된 조직 분위기이다[26]. 조직 분위기는 일과 직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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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심과 구성원 간의 존중, 신뢰, 동료애, 공정한 대우 리더십을 발휘하여 경영진 

등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라 한다[22]. 

조직 분위기는 개인적인 속성이 조직 분위기는 조직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며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여향을 미친다. 조직 분위기는 조직의 상황적 요인, 조직 

구성원 등의 개인적 요인이 결합하여 형성된 종합적 개념이다[27]. 

 

2.3 감정노동 

감정노동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관리의 고유 업무 수행 시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 표현 등 자신의 실제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이다[28]. 

감정노동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 감정과 표현을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표정, 언어, 

신체의 표현을 만드는 관리라고 정의한다[29].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식 수준과 직무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감정노동 수행 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Hochschild[30]는 감정노동이 

조직에서 원하는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로 외부의 기대를 충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 외면 감정 사이에 발생하는 감정적 부조화라고도 하였다. 

감정 업무 수행 시 감정 부조화가 정신적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31], 

표현행위는 감정적 고갈과 비인격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2]. 

감정노동은 주어진 상황에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제 경험한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한 감정 표현 간의 차이가 발생 시 자신의 감정 표현을 통제하거나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30], 최정우[33]는 면세점 

판매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감정노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직 의도 수준 또한 

상승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접근으로는 박영배, 안대희, 이상우의 연구[34]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감정노동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직무스트레스 

국립직업 안전 건강연구소에서는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하는 사항들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가 불일치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능력이나 자원은 요구가 불일치 시 업무의 의욕과 동기를 약화하며 

업무를 지연 및 생산성을 떨어뜨리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조직 구성원 대다수가 이직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35], 불안한 직무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지각이나 결근 그리고 이직을 통하여 

이를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결근, 이직, 생산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동기부여 등에 영향을 

준다[36]. 직무스트레스는 조직 구성원의 결근, 이직, 직무만족, 조직몰입, 사고율 및 작업 

품질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7-39].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에게는 불만족, 소외감, 불안감 등의 심리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대고객서비스에 소홀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직률이나 결근율에 영향을 미쳐서 업무성과가 저하되기도 한다.  

직무스트레스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은주, 강민정의 연구결과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와 업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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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40].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환경 세 개의 하위 요인과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4개의 예측 요인이 포함되는 모형의 Sample 수는 

129명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보건 관리 종사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1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수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Google form 양식을 활용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 응답 처리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빈도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44명(33.8%), 여자 86명(66.2%), 연령 20대 41명(31.5%), 30대 59명(45.4%), 40대 

20명(15.4%), 50대 9명(6.9%), 60대 이상 1명(0.8%), 학력은 전문대 졸 14명(10.8%), 대졸 

96명(73.8%), 석사 졸업 17명(13.1%), 박사 졸업 3명(2.3%)이며, 보건 관리 업무 

근무경력은 1년 미만 31명(23.8%), 1~3년 미만 34명(26.2%), 3~5년 미만 21명(16.2%), 5~10년 

미만 27명(20.8%), 10년 이상 17명(13.1)으로 나타났다. 

 

[표 1 ]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44 33.8 

여자 86 66.2 

연령 

20대 41 31.5 

30대 59 45.4 

40대 20 15.4 

50대 9 6.9 

60대 이상 1 0.8 

학력 

전문대 졸 14 10.8 

대졸 96 73.8 

석사 졸업 17 13.1 

박사 졸업 3 2.3 

보건 관련 업무 

근무경력 

1년 미만 31 23.8 

1년~3년 미만 34 26.2 

3년~5년 미만 21 16.2 

5년~10년 미만 27 20.8 

10년 이상 17 13.1 

전 체 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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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모형 및 가설 

3.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직무환경의 하위 요인 직무 관련 환경, 개인 관련 환경, 조직 관련 환경과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경력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직무관련환경, 개인관련환경, 조직관련환경,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for the Effects of Job-Related Environment, Individual-Related Environ-Ment, 

Organization-Related Environment, and Emotional Labor on Job Stress 

 

3.2.2 연구가설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에서의 조절 효과 분석을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1. 직무 관련 환경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2. 개인 관련 환경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3. 조직 관련 환경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4.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도구  

3.3.1 직무환경 

직무환경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가 학자마다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직무환경은 직무에 내재하여 있는 특성과 종사자가 직면하는 직무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직무환경에 대한 측정은 Parker & DeCotiis[41]의 연구 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임재균 

외[42], 변재우 외[43]가 연구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직무환경은 크게 직무 관련 환경, 개인 관련 환경, 조직 관련 환경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6 이상 항목으로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3.2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국내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으며 감정노동에 대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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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고객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조직 목표를 위해 감정 표현 규범에 따라 자신의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또한, 감정 표현을 긍정적 감정 표현을 위해 실제의 느낌을 

억제하고 자신의 표현을 수정하는 것을 표면 행위로, 긍정적 감정 표현을 위해 자신의 

느낌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내면 행위로 정의한다. 감정노동에 

대한 측정은 Kruml & Geddes[44], Brotheridge & Lee[45]의 연구를 토대로 우영희[46]가 

연구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며 리 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6 이상 항목으로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3.3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환경적인 활동과 사건에 대해 개인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 반응 적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현상으로,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스트레스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은 김영호[47], 김혜자[48]가 연구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며 리 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6 이상 항목으로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3.4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표 2]는 본 연구의 척도에서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조건은 Cronbach’s alpha 

값이 0.6을 기준으로 하며[49], 모든 변수의 alpha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표 2] 신뢰도 분석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변수 Cronbach’s alpha 문항수 

직무 관련 환경 0.784 4 

개인 관련 환경 0.736 3 

조직 관련 환경 0.826 4 

직무환경 0.661 11 

감정노동 0.851 9 

신체적 스트레스 0.849 5 

심리적 스트레스 0.857 5 

직무스트레스 0.9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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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3.3.5.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연구 모형 검증에 앞서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해당 개념을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성 검증에 앞서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X2(df=92)는 164.576(p<0.001)으로 나타나 

권장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X2값은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RMSEA=0.078, IFI=0.928, TLI=0.903, 

CFI=0.926으로 적합도 지수들이 권장기준에 부합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Table 3]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적합도 지수  χ2(p) df RMSEA IFI TLI CFI 

측정 모형 
164.576 

(p<.001) 
92 0.078 0.928 0.903 0.926 

권장기준 p>0.05 ≦0.08 ≧0.90 ≧0.90 ≧0.90 

 

3.3.5.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분석에 앞서, 관측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저해되기 때문에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 기법을 통해 

감정노동의 하위 문항들을 세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방식으로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성분행렬 값을 통해 적재 값 크기에 따라 각각의 요인의 적재 값 합이 유사할 수 있게 

배치하였다. 더불어 요인적 재 값, SMC(설명력) 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을 

저해하는 직무환경 2, 6, 7, 15번 문항, 감정노동 10번 문항을 제거하였고 최종 분석 결과 

모든 요인적 재 값( 𝛃 )이 0.4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 0.001 기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요인 B S.E. β C.R. 

직무환경  1 → 직무 관련 환경 1  0.636  

직무환경  3 → 직무 관련 환경 0.879 0.135 0.762 6.531*** 

직무환경  4 → 직무 관련 환경 1.182 0.178 0.79 6.633*** 

직무환경  5 → 직무 관련 환경 0.8 0.143 0.61 5.607*** 

직무환경  8 → 개인 관련 환경 1  0.571  

직무환경 11 → 개인 관련 환경 1.306 0.222 0.791 5.873*** 

직무환경 12 → 개인 관련 환경 1.199 0.207 0.76 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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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환경  9 → 조직 관련 환경 1  0.578  

직무환경 10 → 조직 관련 환경 1.375 0.215 0.899 6.382*** 

직무환경 13 → 조직 관련 환경 1.03 0.154 0.709 6.672*** 

직무환경 14 → 조직 관련 환경 1.157 0.178 0.805 6.493*** 

감정노동요인 1 → 감정노동 1  0.808  

감정노동요인 2 → 감정노동 1.031 0.087 0.927 11.897*** 

감정노동요인 3 → 감정노동 0.853 0.078 0.843 10.927*** 

신체적 스트레스 → 직무스트레스 1  0.891  

심리적 스트레스 → 직무스트레스 0.938 0.105 0.863 8.962*** 

*** p<0.001 

 

3.3.5.3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검증 

수렴 타당도란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하위의 측정한 값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렴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bility: CR)와 평균 분산 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표 

5]와 같이 산출하였다. 개념 신뢰도는 0.70 이상, 평균 분산 추출 값은 0.50 이상이면 

수렴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50], 모든 항목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모형은 수렴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불어 잠재 변수 간 

변별력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판별 타당도 검증을 하였고, 판별 타당 도는 잠재 

변수 간 상관계수의 하한 값, 상한 값 사이에 1이 포함되지 않을 때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잠재 변수 간 상관계수의 하한 값, 상한 값 

사이에 1이 포함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판별 타당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수렴 타당도 검증 결과 

[Table 5] Convergent Validity Verification Result 

변수 CR AVE 

변혁적 리더십 0.86 0.61 

거래적 리더십 0.76 0.52 

팔로워십 0.83 0.56 

실효성 제고 0.93 0.83 

안전 보건 성과 0.88 0.78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보건 관리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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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추가로 변수 간 관계에 대하여 경력에 따른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SPSS 

25.0ver, AMOS 22.0v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alpha 값을 

도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을 통해 직무환경,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였고 다집단 구조방정식을 통해 경력에 따른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에 대해서는 모형 적합도 확인을 위해 X2값, CFI, TLI, RMSEA 등의 

지수를 활용하였고, 다집단 구조방정식에서의 비교 유의성은 Critical Ratios for Differ-

ence(이하 CRD)의 값으로 판단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주요 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직무 관련 환경의 평균은 4.23(SD=0.62), 개인 관련 환경의 평균은 

2.70(SD=0.89), 조직 관련 환경의 평균은 3.61(SD=0.82), 감정노동의 평균은 3.43(SD=0.69), 

신체적 스트레스의 평균은 2.61(SD=0.98), 심리적 스트레스의 평균은 2.58(SD=0.95),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은 2.60(SD=0.91)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각 변수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Skewness) 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는데, 모든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3과 

10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임을 확인하였다[51].  

 

[표 6] 기술 통계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명 Mean SD Skewness Kurtosis 

직무 관련 환경 4.23 0.62 -1.194 4.315 

개인 관련 환경 2.70 0.89 -0.053 -0.530 

조직 관련 환경 3.61 0.82 -0.447 0.157 

감정노동 3.43 0.69 -0.167 0.198 

신체적 스트레스 2.61 0.98 0.217 -0.622 

심리적 스트레스 2.58 0.95 0.051 -0.618 

직무스트레스 2.60 0.91 0.134 -0.414 

 

4.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표 7]과 같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관련 환경은 개인 관련 환경과는 부적 관계를, 조직 관련 

환경, 감정노동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개인 관련 환경은 감정노동과 부적 관계를, 

직무스트레스와도 부적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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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관분석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1. 직무 관련 환경 1     

2. 개인 관련 환경 -0.244** 1    

3. 조직 관련 환경 0.321*** -0.018 1   

4. 감정노동 0.261** -0.534*** 0.108 1  

5. 직무스트레스 0.048 -0.476*** -0.121 0.483*** 1 

 ** p<0.01 *** p<0.001 

 

4.3 직무환경,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과 같이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에 앞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RMSEA=0.078, IFI=0.928, TLI=0.903, 

CFI=0.926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대비하여 자유도가 동일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먼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 관련 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𝛃 =-0.471, p<0.001). 그리고 

감정노동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𝛃 =0.278, p<0.05). 

그러나 직무 관련 환경, 조직 관련 환경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표 8] 전체 대상에 대한 결과 

[Table 8] Results for All Targets 

DV IV B SE β t p 

직무스트레스 

직무 관련 환경 -0.145 0.158 -0.095 -0.915 0.36 

개인 관련 환경 -0.621 0.186 -0.471 -3.346*** 0.000 

조직 관련 환경 -0.223 0.124 -0.167 -1.803 0.071 

감정노동 0.355 0.148 0.278 2.402* 0.016 

* p<0.05, *** p<0.001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안전보건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인력인 보건 관리 

종사자들의 직무환경과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의 환경요인을 살펴보고 관리 방안과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 보건 관리 종사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실태와 영향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사업장의 보건 관리 종사자의 업무 효율을 높여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접근 방법과 

실증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설정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보건 관리 종사자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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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보건 관리 선임 자격이 많은 간호, 산업위생 영역에서 설문에 동의한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표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유의한 결과를 

확인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개인 관련 환경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일하는 환경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그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이 

개인의 환경을 고려하고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둘째,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감정노동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노동으로 이는 

직무스트레스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 시 노무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에게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정 

노동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이 

이러한 감정노동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면서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건 관리 종사자들의 경우 직무환경 중에서도 개인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며, 감정노동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최근 보건 관리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적, 직무적 지원보다도 개인 관련 환경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52] 보건 관리는 보건위생뿐 아니라 위험물 관리, 안전사고예방을 포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문 인력들을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팀 구성에 따라 안전성과 증진은 물론, 조직적 지원 역시도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감정노동이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각 직원의 적절한 교육과 인적 자원관리를 제공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게 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직 내 감정노동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문화 정착이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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